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와 혼인

귀화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총 25,053 가구이고, 이 중 결혼이민

자나 귀화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1].

과거에는 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히 결혼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결혼이

주여성들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낮은 결혼 생활 만족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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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Complex-samp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chi-squar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 SPSS 25.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8.2% reported having sexual experience. Condom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contraceptive method,
and most adolescents received sex education at school. Their likelihood of sexual experience differed according to
grade,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residential area, perceived stress, and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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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여[2],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 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편과 자

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갈등이 있으며, 언어적인 문제

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3]. 이러한 주양육자의 문제는 자녀의 언어습

득과 이해력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을 저하시킨다[4].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더

욱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

면, 학령전기인 자녀와 초등학생인 학령기 자녀가

77.2%,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 자녀는

14.4%이다[1]. 이처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

은 편이나, 매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국적, 언어 사용의 어려움 둥으로 차별

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5]. 또한 다문화가정 청

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었고, 부

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6]. 이러

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술이

나 담배, 폭력, 성경험 등 여러 비행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욕

구가 강해져 올바른 성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

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2005년 4.8%에서

2019년 5.9%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8],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정

보가 전달되면서 청소년들의 성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9,10].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임신, 인

공유산, 성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

소년의 올바른 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교육이 중

요하다[10,11].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기 전부터 부모

가 먼저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12].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초, 중등학교에서 연간 15시

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여[11]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

교에서 유사한 성교육을 받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부모에게 성 관련

교육을 받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0~27%로 다

양하였다[10,13,14]. 또한, 부모의 성교육은 자녀의

성행동이나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언어소통

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소극적이게 되고, 적절한

교육이나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

문에[3] 가정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에 어려

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경

험하는 성행태를 확인하여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다

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경험이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어

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15-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

해 성 경험이 더 많고[15-17], 성 경험 시기가 더 이

른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

문화가정 청소년은 음주경험이 더 많고[17], 자살생각

이나 자살계획 위험이 높게 나타나[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경험이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과도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피임 실천이나 시행하는 피임 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고, 다양한 일반적

특성과 성관계 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

층별, 집단별로 층화하여 조사한 대표성을 띤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국가자료[18]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피임 실천, 피임 방법 등

성행태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를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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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해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

사[18] 빅데이터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의 중1~고3 학생이다. 제

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는 중학교 400개

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온라인 조사에서는 총

57,303명이 참여하였다[18].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를 분

석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

학생 중,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대상자만을 추출하였다. 부모의 국적 문항은 문

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해당 문항 조사

에 동의한 학생만 응답하도록 하였다[18].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총 749명이

었다.

2.3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15

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15th KYRBS) 자료를

이용하였다[18].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구분(중학교,

고등학교), 학년(1, 2, 3학년), 학업성적, 경제상태, 거

주형태,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평생 음주 경험, 평생

흡연 경험에 관한 원시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8].

본 연구에서 성행태는 성관계 경험, 피임 실천, 피

임 방법, 학교에서 성교육 변수를 이용하였다.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

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관계를 해 본적이 있다’, ‘성관

계 경험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

를 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임 실천과 피

임 방법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피임 실천은 ‘성관계 시 임신

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 문항에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

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측정하였다. 피임 방법은

‘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먹는 피임약’, ‘콘돔’, ‘질외사정법’, ‘월경주

기법(날짜피임법)’,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자궁내

장치(루프)’ 중에서 주된 방법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최근 12개월 동

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인 있습니까?’ 문항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로

측정하였다[18].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자료(raw data)에

서 자료정제(논리적 오류, 이상치 처리), 가중치 생성,

층 통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8]. 모든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05의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으로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 시 통합층(strata), 가중치(weight),

집락변수(cluster), 등확률 비복원추출방법(FPC)을 적

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 일반적

특성과 성행태는 복합표본 빈도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49.3%)와 여자(50.7%)의 비율과 중·고등학교 학

년별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고등학생(36.3%)에 비해

중학생(63.6%)이 더 많았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학

업성적은 ‘중하’(28.3%), ‘중’(26.5%), ‘중상’(21.3%)

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학업성적을 ‘중’ 정

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도

‘중’(4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

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93.1%)가 가장 많았으나, 보

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3.0%로 나타났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느낀다’(36.7%)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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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느낀다’(27.8%), ‘별로

느끼지 않는다’(16.7%), ‘대단히 많이 느낀다’(15.5%),

‘전혀 느끼지 않는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

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6.3%, 지금까지 일반담배(권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9%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749)

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

소년은 8.2%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았다’(3.8%)가 가장

많았고, ‘항상 피임을 했다’(3.3%), ‘대부분 피임을 했

다’(0.6%), ‘가끔 피임을 했다’(0.5%) 순으로 나타났

다.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4.0%)이 가장

많았으며, 월경주기법(날짜피임법)(0.2%), 자궁내장치

(루프)(0.1%), 먹는 피임약(0.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

당에서의 교육 등 포함) 성교육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4%로 높았으나, ‘없다’는 응답도

21.6%로 나타났다.

Table 2.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 in a
multicultural family

3.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

계 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구분(=29.86,

p<.001), 학업성적(=26.81, p<.001), 경제상태(

=29.63, p<.001), 거주형태(=136.46, p<.001), 평상

시 스트레스 인지(=22.45, p<.001), 평생 음주 경험

(=47.67, p<.001), 평생 흡연 경험(=53.76,

p<.001)에서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58 49.3

Female 391 50.7
Grade Middle school

1st 212 25.8
2nd 175 19.6
3rd 136 18.4
High school
1st 81 12.8
2nd 73 11.7
3rd 72 11.8

Academic Very high 66 10.1
achievement Upper middle 156 21.3

Middle 223 26.5
Low middle 211 28.3
Very low 93 13.8

Economic Very high 57 8.8
status Upper middle 135 18.3

Middle 381 47.9
Low middle 142 20.2
Very low 34 4.8

Residential With family 704 93.1
area With relation 5 0.5

Boarding or
self-boarding

4 0.8

Dormitory 19 2.5
Facility 17 3.0

Perceived Very much 106 15.5
stress Much 203 27.8

A little 283 36.7
Little 130 16.7
Not 27 3.3

Ever drinking No 501 63.7
Yes 248 36.3

Ever smoking No 658 86.1
Yes 91 13.9

Note. n=unweighted, %=weighted.

Variable Categories n %
Experience No 698 91.8
of sexual
intercourse Yes 51 8.2

Contraceptive Always 23 3.3
practice Often 4 0.6

Rarely 3 0.5
Never 21 3.8
N/A 698 91.8

Method of OC 2 0.1
contraception Condom 26 4.0

Rhythm method 1 0.2
IUD(loop) 1 0.1
N/A 719 95.6

Sex education No 157 21.6
in the past 12
months Yes 592 78.4

Note. n=unweighted, %=weighted, N/A=Not applicable
OC=Oral contraceptive Pills; IUD=Intrauterin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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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분에서는 고등학생(68.4%)이 중학생(31.6%)

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86,

p<.001). 학업성적은 중하(31.2%)인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26.4%), 하

(18.3%), 중(12.3%), 중상(11.8%) 순으로 성관계 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81, p<.001). 경제

상태에서도 중(27.5%), 중하(22.9%)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22.0%), 중상(14.3%), 하(13.3%) 순으로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63,

p<.001). 거주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

년(66.1%)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

원)(24.9%),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

함)(6.0%), 친척집(2.0%), 기숙사(1.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6.46, p<.001).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청

소년(33.9%)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고, ‘조금 느낀

다’(31.2%), ‘별로 느끼지 않는다’(16.3%), ‘많이 느낀

다’(2.4%), ‘전혀 느끼지 않는다’(6.2%) 순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22.45, p<.001). 평생 음주 경험에서

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청소년

(76.9%)이 없는 청소년(23.1%)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

았다(=47.67, p<.001). 그러나 평생 흡연 경험에서는

지금까지 일반담배(권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없는 청소년(55.1%)이 있는 청소년(44.9%)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았다(=53.76, p<.001).

Table 3. Differences in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4.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건강

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들의 성행태 실태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관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관

계 경험은 8.2%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

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는 피임을 항상 한다

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피임 방법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성관계 경험은 학년, 학

업성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 평생 음주 및

흡연 경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8.2%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3.2%~11.1%로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15-17,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성관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5-17]. 국내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3], 특히 사춘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p-valu
e)No Yes

Gender Male 48.9% 53.9% 0.57
Female 51.1% 46.1% (0.488)

Grade Middle school 66.6% 31.6% 29.86
High school 33.4% 68.4% (<.001)

Academic Very high 8.6% 26.4% 26.81
achievement Upper middle 22.2% 11.8% (<.001)

Middle 27.8% 12.3%
Low middle 28.1% 31.2%
Very low 13.3% 18.3%

Economic Very high 7.6% 22.0% 29.63
status Upper middle 18.7% 14.3% (<.001)

Middle 49.7% 27.5%
Low middle 19.9% 22.9%
Very low 4.1% 13.3%

Residential With family 95.6% 66.1% 136.46
area With relation 0.4% 2.0% (<.001)

Boarding or
self-boarding

0.4% 6.0%

Dormitory 2.6% 1.0%
Facility 1.0% 24.9%

Perceived Very much 13.9% 33.9% 22.45
stress Much 29.2% 12.4% (<.001)

A little 37.2% 31.2%
Little 16.7% 16.3%
Not 3.0% 6.2%

Ever drinking No 67.3% 23.1% 47.67
Yes 32.7% 76.9% (<.001)

Ever smoking No 88.9% 55.1% 53.76
Yes 11.1% 44.9% (<.001)

Note.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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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성장발달의 이해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주변 선진국의 실례롤

살펴보면, 미국의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의

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자녀의 위험한 성행동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다

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청

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시

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피임 실천은 본 연구결과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항상 피임을 한다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

돔이었다. 2007~2009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분석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 중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24~27% 정도였고, 피임방

법 중에서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2].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럽, 캐나다,

이스라엘의 14~16세 청소년들은 마지막 성교 시 피

임을 한 경우가 81.3%이었고[23], 미국의 가족성장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SFG)에

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19세 청소년의 피임

을 조사한 결과, 첫 성경험에서 피임을 한 경우는

81%, 마지막 성교 시 피임을 한 경우는 89.9%이었다

[24]. 이처럼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임 실천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피임 방법 중,

콘돔은 성병과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다[24]. 2007~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우

리나라 청소년의 성병 발병률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은 7.4%, 여자 청소년은 7.5%가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국내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임공임신중절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정확하게 피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6]. 그러므로 피임

을 항상 하도록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

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피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최근 1년 내 성교육을 들은 경험은 본 연

구결과, 들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78.4%로 대부분이

었으나, 들은 적이 없는 대상자도 21.6%이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11], 성교육을 듣지 않은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교육을 듣지 않은 이유

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연하

게도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

소년보다 성경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6,27]. 하지만 이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85.3%가 학교

에서의 성교육 만족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고

[10],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상

자의 88%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해 불만족 또

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26]. 따라서 학생들이 필

요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다

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

라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3], 문화적 다양성

을 고려한 성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적은 ‘중하’인 경우 성관계 경험

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성경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28], 남학생은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이 학업성

적이 ‘중’인 학생보다 성경험 위험이 높아졌으나, 여

학생은 학업성적과 성경험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7]. 거주지별 고등학생의 성경험 영향요인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만

학업성적이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1] 다양한 결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업

성적과 성관계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상태는 본 연구결과 ‘중’인 경우 성관계 경

험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경제 상태가 ‘중’보다 ‘상’인 경우 성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1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경

험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경제상태가

‘상’일 때, 여학생은 ‘하’일 때 성경험 위험이 가장 커

졌다[28].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제상

태를 측정할 때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

의 경제상태를 해석하여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월평균 소득, 건강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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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다. 국내 청소년

의 스트레스 원인은 부모, 교우간, 또는 선생님과의

갈등, 경제사정, 학업성적문제, 건강문제나 외모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스

트레스 원인 중 교우간 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성교육 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교육해야 됨을 시사한다.

거주형태는 본 연구결과 가족과 함께 살거나, 보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

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

정 청소년을 포함한 국내 청소년의 성경험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보

다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27,28],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다른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

원과 감독이 낮으면 비행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7]. 이는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관심 등이 자

녀의 성관계 경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느

끼거나[6], 부모 자식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3], 다문화가정의 부모 유형이나,

양육태도 등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성행태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

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은 음주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1,17,22,27]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

년의 성경험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음주 후 성경험률은 50.8%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음주 후 성경험을 할 가능성

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특히 청소년의

음주 후 성경험은 약물사용, 위험성행동과 연관이 있

으므로[3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변화

시키는 것은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이 될 것이다.

평생 흡연 경험은 본 연구결과 평생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

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성관계 경험

에 따른 국내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11,17,22,27]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확

인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출생국가에 따

른 건강위험행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출생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경험이 다른 것으

로 나타났고, 특히 몽골과 중국인 경우 현재 흡연의

비율이 높았다[31].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

모의 출생국가에 따라 흡연이나 성행동과 같은 건강

위험행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출생국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국적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8.2%이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는 피임을 항상 한다는 대상자보다 많았고, 피

임 방법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

분의 청소년은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성관계 경험은 고등학생인 경

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높

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를 반영하여 성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제외되어 추후에는 이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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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또한 부모의 출신국

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지하는 성 관련 요

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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